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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스소니언 직격한 트럼프…백악관 "이건 시작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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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리지=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5일(현지 시간)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의 앨먼도프-리처드슨 합동군

사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종전 방안을 논의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8.20.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스미스소니언협회 산하 박물관 길들이기에 나선 가운데, 백악관은 향후 다

른 박물관으로도 조치가 확대될 것임을 시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워싱턴DC 전역과 전국 곳곳의 박물관은 본질적으로

'워크(WOKE·깨어있음을 뜻하는 진보 진영 내지 의제 지칭 단어)'의 마지막 남은 부분들"이라며 스미스소니언 산하 박물관을

직격했다.

그는 "스미스소니언은 통제 불능"이라며 "논하는 것이라고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끔찍한지, 노예 제도가 얼마나 나빴는지, 얼

마나 짓밟히고 무능했는지 뿐이고, 성공과 광휘, 미래에 관한 것은 없다"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내 변호사들에게 박물관에 찾아가 그간 엄청난 진전이 이뤄진

대학가에 했던 것과 정확히 같은 절차를 시작하도록 지시했다"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이 국가는 '워크'가 될 수 없다. 워크는 망가졌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나라고,

우리 박물관을 비롯한 이들이 이를 이야기하기를 원한다"라고 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 12일 스미스소니언협회에 서한을 보내 전시와 자료, 운영 등 문제를 광범위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

다. 트럼프 행정부 역사관과 정치 기조에 맞춰 박물관을 손보려는 의도로 평가됐다.

스미스소니언협회는 21개 박물관과 14개 교육 센터, 국립 동물원 등을 산하에 둔 세계 최대 전시·연구 재단이다. 워싱턴DC에

만 항공우주박물관, 자연사박물관, 미국역사박물관 등 여러 박물관을 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스미스소니언협회가 분열적이고 인종 중심적인 이념에 물들었다며 정부 판단으로 전시 등 지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 역사의 진실과 온전성 회복'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박물관 손보기'는 스미스소니언에만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NBC는 이날 백악관 당국자를 인용, "트럼프 대

통령은 (관련 조치를) 스미스소니언에서 시작해 점점 나아갈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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